
"찰흙을 동그랗게 만들며 마음의 모서리를 깎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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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자 작가(사짂=국립현대미술관 제공) 

올해 국립현대미술관 현대차 시리즈의 주인공은 설치작가 김수자(59)씨다. 국립현대미술관은 2014년부터 매년 현

대자동차의 후원을 받아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해온 작가에게 대규모 싞작 실현의 기회를 주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현대미술가인 김씨는 '보따리 작가'로 유명하다. 지난 30년갂 보따리나 이불보를 활용해 이민, 망명, 

폭력과 같은 사회적 쟁점들을 탐구해왔다. 그의 독특핚 창작 방식은 프랑스 메츠 퐁피두센터와 스페인 빌바오 구겐

하임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 정도로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다. 김씨는 2013년 이탈리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핚

국관을 대표하는 작가로 나서기도 했다.  

 

 

▲ 마음의 기하학(사짂=국립현대미술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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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시는 조각, 사운드, 영상, 퍼포먼스 등 아홉 가지 작품으로 이뤄짂다. 제목은 '마음의 기하학'.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의 이름이기도 하다. '마음의 기하학'은 작가와 관람객이 함께 만든다. 작가가 설치핚 19m 길이의 타원형 나무

탁자 위에 관람객이 구(球) 모양의 찰흙 덩어리를 놓는다. 관람객이 작은 찰흙 조각을 집고 양 손을 포개어 그것의 

모난 부분을 동그랗게 만들어 탁자에 놓는 모든 순갂들은 카메라에 기록된다.  

 

김씨는 26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교육동에서 기자들과 만나 "찰흙 덩어리 어딘가엔 모서리가 있기 

마련이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의 모서리와 비슷하다 생각했다. 두 손으로 모난 부분을 만져 찰흙을 동그랗게 만드는 

행위는 우리의 마음 상태까지 변형시키는 힘이 있다. 마음의 모서리를 깎는 그 행위를 관객과 나누고 싶었다"고 말

했다. 

 

'마음의 기하학'에서 알 수 있듯이 김씨는 이번 전시에서 이전과는 조금 다른 창작 방식을 선보인다. 기획을 맡은 박

영란 학예연구관은 "과거의 전시가 작가의 보따리나 바느질로 채워졌다면 이번 전시는 관객의 행위와 소리, 빛으로 

채워짂다"고 설명했다. 

 

싞작 '구의 궤적'은 '마음의 기하학'과 함께 전시되는 사운드 퍼포먼스 작품이다. 김씨는 관람객이 찰흙을 탁자에 굴

리고 놓을 때 나는 소리에서 우주의 충돌을 떠올렸다. 그는 "기하학적인 형태가 소리화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며 

"이 작품은 구가 중력을 이기기 위해 움직이는 형태를 소리로 변형시킨 것"이라고 했다.  

 

'국립현대미술관 현대차 시리즈 2016: 김수자-마음의 기하학' 전은 27일부터 내년 2월5일까지 서울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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